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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연말 크리스마스 F&B 특집 행사 오픈
- 오는 22일부터 신세계백화점 전점에서 크리스마스 연말 F&B 특집전 진행
- 홈파티를 위한 간편 과일, 스테이크, 산지 직송 대방어 등 최대 30% 할인
- 포트넘앤메이슨 시즌 한정 상품, 해외 이색 상품 발사믹 초콜릿도 최초로 선봬
 
신세계백화점이 연말 연시를 맞아 인기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F&B 특집 행사를 펼친다. (기간 : 2025년 12월 22일 ~ 12월 31일, 전점)
 
이 행사에서는 연말 홈파티와 크리스마스 모임 수요를 겨냥해 농 · 축 · 수산 신선 식품부터 글로벌 프리미엄 그로서리까지 폭넓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하는 식탁의 중심이 되는 핵심 식재료를 엄선해, 집에서도 간편하면서도 품격 있는 연말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농산 코너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기기 좋은 제철 과일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마스 간편 과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겨울이 제철인 만감류를 비롯해 수입 체리와 블루베리 등을 정상가 대비 10~1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한라봉 1만 2,900원(1팩), 성목이식밀감 1만 1,900원(1팩), 칠레산 체리 7,900원(1팩) 등이 있다.
 
특히 강남점에서는 즉석에서 손질해 바로 즐길 수 있는 ‘퀵 앤 프레시(Quick & Fresh)’ 조각과일 중 고객 선호도가 높은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캣과 로얄바인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는 홈 파티 준비시 간편하게 상에 올릴 수 있어 연말 시즌에 특히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축산 코너에서는 ‘집에서 즐기는, 신세계 암소한우 · 프라임포크 미식’ 기획전을 통해 연말 미식 수요를 공략한다.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강남점에서는 고급 패키지 형태의 미식 샘플러를 정상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인기 부위는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수 부위까지 소량으로 즐길 수 있어, 연말 홈파티를 계획하는 고객이나 미식을 즐기는 1 · 2인 가구에게 특히 적합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펼쳐 보인다.
 
수산 코너에서는 홈파티와 크리스마스를 위한 다양한 기획 상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제주·동해 산지에서 직송한 겨울 제철 대방어회, 지중해산 생참치 모둠회, 씨푸드 로스 세트 등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폭넓게 준비했다.
 
연말 분위기를 한층 살려줄 해외 프리미엄 그로서리와 시즌 한정 상품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영국 왕실 티 브랜드 ‘포트넘앤메이슨’은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플럼 애플시나몬 인퓨전 티백 5만원, 클레멘타인 숏 브레드 3만 5천원이 있다.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강남점과 본점 매장에서는 행사 기간 중 1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랜덤 기프트를 증정하는 어드벤트 캘린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수입 그로서리 코너에서는 이탈리아 최고급 오일 브랜드인 ‘주세페 주세티’와 그리스 프리미엄 오일 브랜드 ‘이야이야’의 시즌 한정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주세페 주세티’에서는 발사믹 오일을 활용한 초콜릿을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이고, 이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주스티 3 메달 발사믹 필링 초콜릿 5만 400원, 발사믹이 들어간 크리스마스 전통빵 파네토네 6만 8,800원 등이 있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산도메니코 미니 오일 샘플 4종 세트’, 10만원 이상 구매시 ‘주세페 에코백’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이야이야’에서는 산타 디자인을 패키지로하는 올리브 오일과 크리스마스 에디션 미니 세트를 출시하고, 다양한 굿즈도 풍성하게 선보인다. 1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약 3만 8천원 상당의 오일 디스펜서를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가족과 지인이 함께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신선 식품과 미식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연말 홈파티 준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연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상품과 프로모션을 만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